
안녕하세요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.
 

 
이번 우리 기관에서 진행한 “2020년도 노인인식개선 오행시 공모전” 수상 결과를 발표합니다. 
 
 
※ 2020년도 노인인식개선 오행시 공모전 수상작

번호 상급 접수번호 오행시 문구 이름
핸드폰 
뒷자리

1 최우수 2020-049

은: 은하게
빛: 나는 나의 백발
내: 노라하는 보석들 부럽지 않네
인: 생살아보니 알겠소
생: 의 가장 빛나는 날이 오늘이라는 것
을.

장*경 5269

2 우수 2020-189

은: 은한 꽃향기처럼
빛: 나는 별님처럼
내: 가 살아온 날들이 편치만은 않았지만
인: 생이 어땠나 곰곰이 
생: 각하니 그래도 인생은 선물이더라

우*제 2182

3 우수 2020-120

행: 함으로 올곧게 살아오신 어르신들
복: 스러운 얼굴을 환한 미소로
한: 많은 인생길 아쉬움도 많았지만
노: 심초사 걱정근심 다 내려놓으시고
후: 덕하게 아름다운 남은 인생 되소서

강*식 0844

4 장려 2020-113

할: 매 할배 주름진 얼굴에
미: 소가 잔잔하게 피어나는 곳
꽃: 처럼 향긋한 향 내음은 없어도
당: 당했던 님들의 옛 모습에
신: 묘함이 가득 묻어 나온다.

박*희 3872

5 장려 2020-123

행: 동으로 누구보다 더 솔선수범한 모습
을 보여준 당신
복: 잡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의 과거를 
이겨내고자 한 당신
한: 평생 자신보다 남을 위해 희생정신을 
실천해오신 당신
노: 련하고 풍부한 삶의 지혜로 참된 인
생의 행복을 가르쳐준 당신
후: 회없이 참된 삶을 살아온 당신이 있
으시기에 이 세상이 더 밝게 빛납니다.

조*범 6858

6 장려 2020-135

행: 운이 가득한 내 인생
복: 된 사람들을 만나
한: 없는 기쁨을 얻었네
노: 년에도 당신들과 함께하니
후: 회 없는 삶을 살게 해주네

이*현 5406

7

입상

2020-121

노: 인은 아름답게 원숙하게
년(연): 년이 익어가는 것이라.
의: 젓이 쌓아온 겸손과 지혜를
향: 기롭게 온 세상에 내뿜으며
기: 운차게 달려가는 인생이어라!

강*숙 9141

8 2020-127

빛: 나는 시절이
나: 에게도 있었지
라; (나)는 꽃을 피우고
실: 한 열매를 맺은 뒤
버: 팀목이 되어 또 다른 꽃을 피운다

노*경 8111

9 2020-152

행: 주치마 두른 어여쁜 색시
복: 숭아꽃 연지곤지 찍고서
한: 한닢 꽃님 봉숭아 물들이고
노: 신사 내 낭군님과 함께 하는 
후: 덕하고 풍요로운 노년 삶

유*희 5848

10 2020-292

은 : 은한 향기가 나는 
빛 : 나는 노후를 보내는 사람
내 : 가 알고 있는
인 : 생의 가장 행복한 사람은
생 : 활의 지혜가 가득한 노인입니다.

이*훈 0073

11 2020-138

은: 혜로운 한 평생에 감사의 박수를
빛: 나던 청춘 바람스치듯 지나가고
내: 일을 기약할 수 없는 황혼일지라도
인: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
생: 생한 감동을 주며 살아가야지

채*란 0637

12 2020-028

은: 은한 향기를 품은
빛: 고운 자태에
내: 면의 우아함까지 갖춘
인: 자한 어머니
생: 의 끄트머리까지 아름다움 잃지 않도
록 지켜드리겠습니다.

강*인 2557

13 2020-014

행: 복한 사람
복: 많은 사람
한: 없이 사랑스런 사람
노: 년에도 여전히 어여쁜 사람
후: 회없이 살아오신 어르신 당신을 응원
합니다.

김*숙 8145



14 2020-040

은: 은한 한줄기
빛: 과 같은 지혜와 삶의 경험
내: 공이 되어
인: 생 끝자락 열정 꽃 피우는
생: 기 가득한 꽃 노년

한*진 0912

15 2020-216

노 : 오란 유채꽃을 닮은 화사한 청춘이
년 : (연)기처럼 흘러 하얗게 색을 바래가
지만
의 : 미있는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있는 
지금이
향 : 기로운 봄날의 청춘보다 아름답다.
기 : 쁘고 행복한 지금을 더 진하게 물들
여보자

박*림 4608

16 2020-212

은 : 은하게 녹아있는 삶의 여정이
빛 : 나는 태양처럼 활활 타오르네
내 : 가 이 세상 주인공이 되었듯이
인 : 생의 주인공은 바로 ‘나’라는 것을 
꼭 기억하리
생 : 명이 다할 때까지

오*욱 1507

17 2020-282

행 : 여 헤어질 때가 되거든
복 : 이 할멈에게 전해주구려
한 : 평생 고마웠다고. 사랑했다고.
노 : 를 저어 인생의 험한 파도를 함께 
헤쳐왔듯
후 : 에 다시 태어나도 함께 살고 싶다고 

심*숙 1139

18 2020-161

인: 생의 마지막 노년을 
생: 각해 본적이 있나요?
도: 전과 경쟁에서 한걸음 물러섰지만,
서: 툴고, 방황하는 당신에게
관: 조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당신의 선
배입니다.

최*란 1555

19 2020-141

은: 은히 흘러간 내 인생
빛: 나던 내 청춘
내: 가 주인공인
인: 생 한 번 살아보자
생: 각을 바꾸면 내 인생도 꽃길이다

김*은 7780

20 2020-033

은: 빛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은
빛: 나는 우리 인생의 발자취
내: 일 일은 알 수 없는
인: 생이지만
생: 기 있게 한 발짝 한 발짝 디뎌보아
요!

유*훈 0621

수상자에게는 개별 연락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.
 
우리 기관의 공모전에 보여주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
니다. 감사합니다. 
 
2020년 06월 15일
   
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최정묵


